B4817

큰 힘을 주는 무심코 하는 언어          18-06-20
고국에서 한 친구가  다음과 같은 문장을 보내줬습니다.

일초의 짧은 말의 의미
*처음 뵙겠습니다.


1초의 짧은 말에 일생의 순간을 느낄 때가 있다.

*고마워요.


1초의 짧은 말에서 사람의 따뜻함을 알 때가 있다.

*힘내세요.

1초의 짧은 말에서 용기가 되살아날 때가 있다.
*축하해요.


1초의 짧은 말에서 행복이 넘칠 때가 있다.
*용서하세요.

1 초의 짧은 말에서 인간의 약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
* 안녕.
1 초의 짧은 말에서 일생동안의 이별이 될 때가 있다. 1초에 기뻐하고 1 초에 운다.

* 사랑해요.
 
1 초의 짧은 말에서 모든걸 초월 할 수 있는 힘이 생길 때가 있다.
이상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자주 사용하는 1초의 말입니다만 그런 짧은 언어가 상대에게 큰 힘이 되기도 하고 위로와 용기를 주기도 한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저는 금년의 감사절에 고국에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감사절 연휴가 없기 때문에 분주한 일 주이었습니다. 미국에 계시는 친구들과 제자들이 감사절을 즐겁게 보내라는 전화와 전자우편을 보내주었습니다. 로밍도 하지 않은 제 전화인데도 신기하게도 그런 분들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절 메시지를 보낸 분들은 그런 다정한 메시지를 제가 한국에서 받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명절에 고독감을 느끼는 경향이 강하다고 하는 데 혹시 외롭게 연휴를 지내지는 않는지 염려가 되어 보내준 짧은 인사와 전자우편이었지만 저에게는 대상을 받은 것 같은 고마움과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말 한 마디로 천량 빚을 갚는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말을 잘못 하거나 무언으로 오해를 사는 경우도 있고  진정으로 해주는 따뜻한 말 몇 마디로  괴로움이 눈녹듯이 사라져 버리는 경험도 우리는 합니다.  가장 견디기 어려운 괴로움은 사랑하는 가족의 일원을 잃는 일일 것입니다. 저는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던 노 교수 한분이 갑자기 별세를 하셨기 때문에 그의 조촐한 장례식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두 쪽 짜리 정례식 절차에 적힌 시 구절이  저의 마음에 평안을 주었습니다.  제 번역이 적절한 번역이기를 바라면서 그 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점점 고단해 하는 것을 보셨지요.


그런 피곤을 고칠 수가 없음도 역시 아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대를 인자한 팔로 안으시고 

조용히 속삭였지요. “이제 나에게 오너라. 네가 고통을 갖고 살면서  점점 멀어져 가는 모습을 나는 눈물 어린 눈으로 보았느니라.

너를 잃는 다는 사실을 받아드리기는 어렵지만  네가 이대로 세상에 더 머믈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었느니라. 

너의 귀중한 심장이 박동을 멈췄을 때 

열심히 일을 해온 네 손은 드디어 안식을 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가장 좋은 사람을 데려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상심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딴 세상으로 보내는 고통과 슬픔을 

극복하도록 도와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아름다운 꽃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천진난만한 어린이들의 껄껄댐을 주신 것 같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지방 선거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정국에서는 미국보다 심한 극언들의 남용이 심합니다. 썩 자랑스럽지 않는 모습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거짓말 쟁이”, “사기꾼”, “철면피” 등등의 악의에 찬 칭호를 주저 없이 사용합니다. 국민들에게 희망, 용기, 위안, 따뜻함,  즐거움을 주는 말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실망스러웠습니다.  거창한 공약은 “울리는 꽹가리” 같이 들리고 겉으로 보이는 여러 제추춰는 마치 “회칠한 부덤 같이 보이는  이유는 뭐일 까요?  유권자들을 선동하기 보다 감동을 주는 후보자들이 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감동은 약간의 달변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겠지요. 일생 동안 닦아 온 인격과  남 모르게 베풀어 온 온정과 미덕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선거를 치룰 때 마다 조금씩 나아지겠지만  고소와 맞 고소 없이, 비방과 역비방 없이  국민들의 깊은 마음에 호소하는 언어만이 사용되는 선거상이 아쉽습니다.  끝 
